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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항공사의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인기를 끌고 있다 

어떤 이는 한국의 비 빔밥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 한 

다 종류대로 잘 담아 모양도 참 좋은데, 이것을 갑자기 

마구 비벼서 먹으니 말이다. 그러나 그 종류대로 담은 

내용물을 조절할 수도 있고, 조리의 최종단계인 비빔을 

수요자에게 맞기는 면에서 비빔밥은 생산자와수요자가 

함께 한다는 점에서 엘빈 토플러가 강조하는 생산과 소 

비가 함께하는 프로슈머 (Ppsumer) 시대 의 상품임에 틀 

림없다. 그런 점에서 보면 한류에는 너무도 깊은 실제적 

바탕이 존재함을부인할 수 없다

교육도 생각해 보면,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식의 원료 

를 공급하지만 최종은 피교육자가 이를 모두 버 무려 자 

신만의 전문성을 들어내게 하는 것이다. 그래서 교육자 

가 제아무리 좋은 원료를 공급해도 이를 피교육자가 잘 

버무리지 않으면 맛이 제대로 안 나는 것은 당연하다. 

그래서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긴밀하게 만나서 

융합되는 예술인 것이다.

그러나 우리 의 교육시스템은 지식의 원료를 주 입하는 

입력 (iiput) 중심으로 되어있다. 그러나 지식기반의 새 

로운 시대는 프리드만의 평평한 지구에서 주장하는 바 

와 같이 모든분야의 벽이 허물어지고,민족적 장벽이 거 

두어 져서 융합되는 시대이고, 이 시대는 융합의 다양한 

결과물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이다. 이제 입력 

의 시대에 서 출력의 시대로 교육의 중심을 옮겨야 할 때 

이다.

새로운 시대는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인재를 요청한 

다 그래서 다양한 창의성 증진 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되 

고 있다. 그러나 창의성은 누가 판단 한단 말인가? 그것 

은 그 시대가 요청하는 기발한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지, 

성격 괴팍한괴짜를말하는 것이 아니다 혁 신을 논하면 

서 슘페터나 드러커도 창의성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

그들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시장에 혁신적 상품으로 나 

타나기 까지의 전 과정을관리할 줄 아는 인 재의 필요성 

을 역설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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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에서 인정 받는 혁신적 제품이 글로벌 시대의 결 

과물이다 이 시대에는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보다는 기 

존의 원료를 잘 섞 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줄 

아는 비빔의 기술이 중요하다 그러할 때 세스 고딘이 

역설한 것처럼 무엇인가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괄 

목（remarkabl灣 만한 것이 나타나게 되고, 그것은 국가 

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. 

구글이나 월마트가그 좋은 예이다. 이미 있는 지식이지 

만 이를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글로벌 시장 

은 요동치게 된다. 이제 시장과과학적 원리는 동시에 

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양방향 발전 구 

조를갖게 되었다.

생산자와 소비자가 비빔밥처럼 섞이는 새 시대가 요 

청하는 융합은 단순히 응용 학문의 수평적 연결로 이루 

어질 일이 아닐 것이다. 핵심 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배 

합해야 한다. 따라서 과학기술교육에 인문, 예술의 원료 

를 포함시켜야 한다. 이러한 때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

제패할 창의적 인재를마련할 것이다. 이에 덧붙여,아이 

디어를 시장까지 온갖 위험 을 무릅쓰고 끌고 갈 앙트로 

프러니어 （Eifcipittieui, 기업가）교육을 해야 한다. 이는 

이들에게 비즈니스와 법의 요소를 융합할 수 있게 해주 

어야 한다

중요한 것은 개별 지식의 량이 아니라, 이를 섞어내는 

비빔이 아닌가? 언제인가 쓸지도 모른다고 배워두는 일 

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. 오히 려 탁월한 비전과 목표 

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앙트로프 

러니어 정신（Entrepreneurshij욜 공학도에게 불어넣어 

야 한다. 이러한 앙트로프러니 어들 만이 소규모의 개선 

을 넘어서 위대한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다 전쟁의 폐 

허에서 오늘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에게는 스스로 성장 

한 탁월한 앙트로프러니어들이 있었던 행운이 있었다. 

이제 교육은 개별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과 더불 

어 이를 지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앙트 

로프러니어 （Entrepreneur롤 키우는 교육을 준비 해야 한 

다. 글로벌시대 혁신의 지휘자인 앙트로프러니어 

（Entrepreneurs 결국 자신의 전공분야에 깊이를 두고 

인접 영 역을두루 아는 T 자형 인간이어야할 것이다 여 

기에 덧붙여 국제적 역량을 갖춘 장인 공工） 자형 인재 

가 된다면 금상첨화이다. 이러한 교육을 위해 우리는테 

크놀로지와 비즈니스와 법을융합하는 혁신적인 융합교 

육을 할 필요가 있다. 이러할 때 글로벌 인재는 시장과 

기술을 융합하는 프로슈머（presume恨서 사회 의 건전 

성을유지하는 합법적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.

프리드만이 주장한 평평한 세계를 리드할 글로벌 인 

재의 양성은 학문의 벽을 헐고 융합하여 새로움을 끌어 

내는융합의 미학에 근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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